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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효리(오른쪽). (사진=유튜브 채널 '아 요가' 캡처) 2026.05.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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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가수 이효리가 요가원을 운영하며 느낀 생각을 밝혔다.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아 요가'에는 '효리 말고 아난다, 요가쌤들의 속마음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이효리는 친한 요가 강사들과 만나 요가 수업과 지도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효리는 자신이 진행하는 요가 수업에 대해 "날씨나 분위기, 어떤 사람이 오는가에 따라 다르니까 감응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분위기에 감응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수업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며 "요가가 처음인 사람이 오면 그때

또 티칭을 바꾼다. 어떨 때는 완전 초심자에 맞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수강생을 아우르는 일이 쉽지 않겠다는 말에는 "쉽지 않다"며 "그게 내 수련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효리는 요가 지도자로서의 어려움도 털어놨다. 그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다"며 "힘들

어하는 모습을 보면 빨리 돌아오게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해야 성장한다는 건 우리가 경험해봤으니까 알지만, 아프도록 내버려두는 마음이 너무 어렵다"며 "3분 하라고 해놓

고 2분 안에 돌아오라고 한 적이 많다"고 했다.



이효리는 현재 서울 서대문구에서 요가원을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3647@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 > 스타
	이효리, 요가원 운영 고충 "수강생 아우르기 쉽지 않아"

